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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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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에 매우 아름다운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큰 호텔에서나 예식장에서 거행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신랑과 신부가 자기들 스스로 일하여 저축한 돈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그 집 뒷뜰에서 거행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은 한인이고 신부는 대만 출생이었는데 양가가 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친지가 많다는 것을 과시하는 대형 화환도 없었고 신부가 들고 있는 꽃다발 이외에는 별다른 꽃 장식도 없었습니다. 대만에서 신부측 가족들이 왔고 신랑의 부모님도 결혼식을 위하여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다지 넓지 않은 뒷뜰의 잔디 위에 원형 식탁을 대여섯개 놓고 결혼식이 끝나자 마자 그곳에서 피로연도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살 집에서 조촐하게 거행되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즐겁고 기뻐서 그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로연 식탁에 저와 함께 착석을 하신 산랑의 아버님은 저에게 진솔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아들에게 부모의 체면을 생각해서 좀 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산 집의 뒷뜰에서 결혼식을 올릴 것이 일생의 꿈이었다고 하여 그 의지를 꺽지 못했노라고 했습니다. 피로연 도중에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이 인사말을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양측 다 처음에는 그 결혼이 선듯 마음에 들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같은 동양인이지만 한인과 중국인과의 결혼에 선듯 허락하고 싶지 않을 양측 부모의 마음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산랑과 신부가 백년 해로의 짝을 찾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결혼식도 초라한 결혼식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당사자들이 손수 장만한 집에서 초혼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무척 좋게 보였습니다.  어떤 남녀는 호화스런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다면 처라리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를 하겠다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희랍계 미국인 부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사이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그에게 “당신의 아내” 라는 말을 하자 그는 즉시로 제 말을 정정했습니다. “ 아닙니다,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여자 친구입니다.” 즉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봉급도 높았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으니 결혼을 해도 괜찮을 텐데 왜 아직도 동거관계를 유지하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저를 의아하게 했습니다. “희랍 전통 결혼식을 거행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아직 그런 결혼식을 거행할 만치 돈을 뫃으지 못했거든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뒷뜰의 결혼식을 보면서 희랍계 부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호화결혼식을 거행하는 것고 좋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에 과도할 만큼 비용을 드리는 것도 썩 현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년 전에 제 중국인 제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식장이 아니고 식당에서 거행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더러 결혼 서약을 시켜줄 판사 한분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마침 오랜지 카운티의 고등법원 판사로 있던 친구가 있어서 그를 불러 중국식당에서 열명 미만의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식당의 한쪽 구석에서 결혼 서약을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학중인 남녀가 백년가약을 맺고싶을 때 결혼비용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을 미루는 일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서로 사랑하고 부부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다면 비용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 비용을 절약하여 집장만이나 가구 구매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바랍직합니다. 뒷뜰에서 결혼한 산랑과 신부위에 영원한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끝 

